
4학년 1학기가 되면서부터 경력개발센터를 처음 방문하였다. 처음엔 취업에 대해 어떻게 준비
해나가야 할지,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 컨설턴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 보
면서 내가 어떤 직업과 직무를 원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막연히 괜찮
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은행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자극을 많이 받았고, 한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면서 자료도 모았다. 
자소서 같은 경우도 컨설턴트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좋았
다. 어디가 어떤 식으로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며 딱딱 말씀해 주셨다. 덕분에 
내가 읽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자소서를 잘 쓰진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는 감을 잡을 느낌이다.  
이번 학기동안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면서 취업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아마 혼자 생각했더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인턴 자소서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서 무엇이든 직접 부딪히고 행동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은행 지점을 찾아가기도 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때의 준비과정 속에
서 배운 점이 많기 때문에 뿌듯하다. 
앞으로도 경력개발센터를 자주 이용하면서 취업을 위해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부족한 점이 아
직도 많지만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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